
올해1분기가끝나는시점에서우리경제에 한걱정이여전히많다. 판로를찾지못하는중소기업들, 생활을

유지하기조차벅찬 세상인들, 일자리를찾지못하는젊은이들, 기업역시장기적설비투자에주춤하고

신기술개발에고삐를늦추는게현실이다. 

과거의자본과노동의투입량에주로의지하는경제정책에서이제는기술경 , 인재경 등무형자산이중시되는지

식기반경제속에살고있음을다시한번환기해야한다. 더이상자본과인력의투입에만의존하는예전의방식으로

는일정수준이상의경제성장에한계가있다. 더욱이투입요소의양보다는질을높이는길을찾아야한다. 

이제국가적당면과제는바로혁신주도형경제로의아름다운변신이필요한때이다. 어쩌면우리는지난97년경제

위기와 2004년외환위기를겪으면서이미그혁신의중심에서있는지도모른다. 많은기업들이외형을키우는것

에서물러나작지만작은기업으로의탈바꿈하여세계적인 로벌제품을만드는‘强小기업’으로거듭나고있다. 또

한이제는기술을직접개발하는것보다필요한기술을적시에기장먼저획득하여제품화하느냐가기업의기술경쟁

력요소로부각되고있음을시장에서먼저인식하게된다. 

우리의미래는모험을두려워하지않고유연한사고를가진혁신형중소기업, 즉벤처기업에있다고생각한다. 선진

국의 예를 보더라도 전환점이 되는 주요 혁신은 도전의식이 강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유연한 벤처기업 중심으로

일어났고또한신규고용창출의역시 부분혁신형중소기업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지난벤처정책이정부가중앙집중하에직접지원하여벤처스스로기술혁신과경 실적을쌓기보다는코스닥등록

을 통한 외형키우기나 자본이득 추구에 치중하여 자칫 부실한 체력을 가진 벤처를 양산한 실수를 이번‘신 벤처정

책’에서는반드시만회를해야겠다. 이제는기술력, 자본구조, 경 자마인드등옥석을가려선책과집중을통한차

별화된벤처정책을수행해야할때이다. 

이러한정부의지에부응하여우리벤처인들도초심으로돌아가벤처정신이과연무엇인지를다시생각해볼필요가

있다. 지난시절벤처열풍에휩쓸려 기업을비판하고나섰으면서도스스로재벌의행태를따라하지않았는지, 연

구개발보다는머니게임에더집중하지않았는지반성해야한다. 이런반성과경험을바탕으로철저히내부혁신에주

력한다면기회는자연스럽게벤처인들의것이될것이다. 

정부역시벤처기업이제기능을발휘하도록지원정책의차별화된수정이절실히요구된다. 차별화된‘신벤처정책’

은중앙정부가아닌지방의지역혁신주체중심으로그역할을수행해야실효성을기 할수있다고본다. 

우리는아직도벤처업계에게희망을갖고있다. 우리곁에는전세계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고있는중국과동남아

시장이 경쟁자로 있고, 기업들은 가질 수 없는 벤처기업 특유의 모험성과 신속성을 무기로 사업을 벌여나간다면

국내뿐아니라해외시장에서도벤처기업들은사업기회를잡을수있을것이다. 

또한, 국내외 기업, 중소∙벤처간기술이전교류가활성화되고, 기업경쟁력활성화방안으로서의M&A에 한수

요공급이자연스럽게이루어질때국내에서국제비즈니스간, 기업에서벤처기업간, 수도권에서지방간균형발

전이가능해지고벤처업계의경쟁력도더욱강화될수있다. 

아무쪼록우리경제의한축으로서 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간의상생전략이제 로발휘되어혁신경제주체로서

의바람직한벤처생태계가조성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_ 연원석 (한국기술거래소 표)

OvertheVenture
협 회 회 원 이 되 시 면 다 양 한 혜 택 을 제 공 받 을 수 있 습 니 다

회 원 가 입 안 내

회 원 가 입 혜 택

■ 벤처기업 경 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판로지원, 마케팅컨설팅등벤처기업운 에필요한제반서비스지원

�수출판로개척, 해외전시회참가지원및해외투자유치등

안정적인해외진출지원

�벤처기업과 기업협력기업들과의매칭시스템운 및벤처기업프로파일

제작, 일 일상담회개최

�벤처기업신규인력채용지원및우수인력확보지원

■ 협 회 주 최 교 육 참 가 시 혜 택 을 드 립 니 다

�신입사원입문, 중간관리자역량강화, 경 혁신및우수벤처기업견학워크숍등

�벤처윤리경 이해와윤리경 진단, 리스크관리교육제공

■ 전 문 비 즈 니 스 네 트 워 킹 참 여 기 회 를 드 립 니 다

�INKE(한민족 로벌벤처네트워크)를통한해외벤처기업인과의교류지원

�벤처관련주요현안에 한분기별포럼개최를통한이슈토론(CEO 포럼)

�벤처기업 홍보 담당자에 한 교육 및 정보교류, 언론 활동 지원(벤처홍보네

트워크)

■ 정 기 간 행 물 등 을 통 한 P R 기 회 를 드 립 니 다

�벤처CEO를 위한 격주간 벤처정론지 <벤처다이제스트> 무료발송을 통해 벤처

관련 정책 및 소식, 경 일반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사의 CEO 인터뷰 및 IR,

PR코너등을통해홍보기회제공

■ 지 방 소 재 벤 처 기 업 운 에 도 움 을 드 립 니 다

�지역별 지회 및 단체를 상으로 해당소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지역벤처기업우수상품공동발표회개최, 권역별유통활성화세미나개최

<<

■ 가입 자격

정정회정원 한민국에서 활동기반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협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

특별회원 정관 제2조의 목적취지에 찬동하고, 협회 발전에 지 한 기여가 기 되는 기업으로서 이사회에서 추 한 기업

■ 가입 절차

■ 기업회원 가입비 및 연회비

�가입비 : 30만원(회원가입 초년도 1회 납부)

�연회비 :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회비 차등제(웹사이트 참조)

■ 회비 납부

�계좌 이체 �우리은행 600-262377-13-005 예금주 : (사)벤처기업협회

�신용카드 결재 �온라인 회원 가입 시 마지막 단계에서 결재

�지로 �요청 시 협회에서 지로 발송

■ 주소 및 문의

(우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7층 벤처기업협회 경 지원팀

Tel �02-6009-4100(내선 201~203)�Fax �02-6009-4117�E-mail �join@kova.or.kr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KOVA 웹사이트

(www.kov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지로)

* 팩스(02-6009-4117) 송부 :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전년도 손익계산서, 가입비 및

연회비 송금 증빙서

* 이메일(join@kova.or.kr) 송부 :

회사소개서(자유형식)

이사회 회원 승인
회원증 발급

(연회비계좌이체시계산서동봉)




